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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 10대의 45%가 TV를 시청하면
서 SMS를 통해 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한다. 즉. 
TV매체를 통해 시청자간의 사회적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가
는 것이다.  
소셜 TV는 TV 시청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상호작용 혹은 커
뮤니케이션을 일컫는 기술로 TV와 연관된 사회적 행위 등도 
포함한다. 이러한 소셜 TV 시스템은 음성 커뮤니케이션, 문
자 채팅, 상황인식, 프로그램의 시청 권유, 순위,  화상 회의 
등을 통합하는 것이다. 소셜 TV는 현재, 개념적 단계이거나 
파일럿 제작 정도에 불과하며 조사와 개발이 진행 중에 있
다.  본 연구에서는 TV 매체를 통한 시청자의 사회적 활동 
참여의 정도를 알아보고, 소셜 TV의 기능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Abstract

Reportedly it says that 45% teenagers in the United 
State exchange the SMS with their friends during 
television watching. In other word TV viewing moulds 
the social community between audiences. 
In terms of social television it is all about interaction 
or communication technology relevant to TV watching 
as well as social behaviour. Besides it integrates voice 
communication, text chat, context awareness, TV 
recommendations, ratings, video conference and so 
forth. So far it approaches the conceptual stage or pilot 
production and remains more research and development. 
This study is to scrutinise whether the functionality of 
social TV enables to substitute for social activities of 
TV viewers or not. 

Ⅰ. 서론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해 TV 프로그램의 시청은 텔레

비전 수상기 뿐 아니라 휴대용 전화, 컴퓨터, 휴대용 멀

티미디어 플레이어 등 다른 디바이스로도 시청이 가능

하게 되었다. 이러한 TV 프로그램 시청 중에는 대화, 

전화 통화, 문자 보내기, 컴퓨터, 프로그램의 시청자 참

여 등을 통해 사회적 참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

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인 공공장소에서의 TV

시청은 많은 이야깃거리와 토론의 소재를 양산해낸다. 

TV 시청을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단순한 시청 뿐 아

니라, 대화의 주제를 얻거나 커뮤니티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의 도구로써 활용 된다. 이

처럼 TV 시청은 단순히 콘텐츠를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콘텐츠로 재

생산 되는 순환구조를 지닌다. 지금까지 TV 시청과 사

회적 이슈를 유포하기 수단으로서의 통신 매체는 서로 

분리되어 시청자에게 전달되어 왔다. 최근 디지털 방송

기술의 진보로 인해 TV에 이러한 사회적 참여 기능을 

이식시키려는 소셜 TV의 구현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

구는 사회적 참여수단으로써 시도되고 있는 소셜 TV의 

유형을 알아보고, 소셜 TV와 통신 매체 간의 기능적 결

합의 시도는 필요한지, 시청자를 위한 소셜 TV는 어떻

게 구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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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1. 소셜 TV

  TV 시청은 고립되고 사회적으로 회피하려는 성향이

라는 통념과는 다르게, 민족지학(ethnographic) 연구에

서는 TV와 매스미디어가 가족과 다른 사회단체와의 규

범적 상호작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

하고 있다[1].      

  소셜 TV는 TV 콘텐츠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습득하

여 TV시청 중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혹은 커뮤니케이션

을 지원하는 기술을 일컫는 말로, TV와 관련한 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2]. 소

셜 TV는 친구가 보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보여주거나, 

친구에게 시청을 추천하는 것, 저장된 콘텐츠를 같이 

보기 등으로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다[3]. 남미지역에

서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에 대한 관심 및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브라

질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 중 80%이상이 채팅, 음악, 비

디오 파일 교환, 사진 올리기 등을 위해 SNS를 이용하

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전체 

사용자 비율은 87.2%로 집계되었다[4]. 국내 소셜 네트

워킹 서비스업체인 링크나우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령별 

이용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SNS 이용자들이 20대에서 

30∼40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대는 

10.8%인 반면 30∼40대는 74.2%를 차지하였으며, 20

대는 12.0%로 조사되었다. 이는 30∼40대가 가장 많은 

인맥을 필요로 하고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는 연령층

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상에서도 동일하

게 나타나고 있다[5]. 닐슨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한 

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이메일을 사용한 시간 보

다 SNS와 블로그 사이트를 찾은 시간이 높다고 보고 

되었다[6].

  미국 ABI 리서치에 따르면 10대는 TV를 보면서 채팅

이나 인스턴트 메시지 등 친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

했으며, 중년층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의 업데이트를 

원했고, 50대 이상의 그룹은 친구가 보고 있는 TV프로

그램에 관심을 보였다. TV를 보면서 동시에 인터넷을 

즐기는 시간은 남성보다 여성이 길고, 1일 평균 TV, 인

터넷 동시 시청비율은 15∼48세 연령대에서 여성은 

17.5분이고, 남성은 15.7분으로 조사 되었다[7]. 

  기술적 기반으로는 시청자의 시청행태를 실시간으로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이 필요하며 이것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데이터를 연동하여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 등 타 플랫폼에

서 공유되는 매체간의 연동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오픈

형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요구할 것이다.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소셜 TV는 TV와 온라인 매체가 

분리되어 온라인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TV 시청률에 

상승효과를 얻으려는 방식이었다. 이제는 콘텐츠만을 

보여주는 단순한 형태의 TV를 벗어나 양방향성의 장점

을 가지고 디지털 TV 매체가 온라인상의 소셜 미디어

와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2. 국내외 소셜 TV 현황

  미국의 IT조사기관인 ABI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의 

동영상을 보는 시청자의 21%가 온라인을 통해 접하고 

있으며 마이스페이스(myspace), 페이스북(facebook)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이용자들은 핸드폰 가입자에 비

해 TV, 음악,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를 더 많이 이용하

고 있다고 발표했다[7]. 지금부터 이러한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으로 새로운 수익모델로 시도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2.1 CBS의 CSI

  CBS에서 방영중인 CSI가 마이스페이스와 페이스북 

같은 SNS에 위젯 형태로 제공된다. SNS 이용자들은 

CSI의 전편이나 예고편을 보기 위해, CBS나 Hulu 같은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자신의 블로그에서 시청할 

수 있다. TV 프로그램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의 결

합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이용에 있어서는 TV 매체

와 온라인 매체가 서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2.2 소셜뷰잉룸

  온라인 TV 시청자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소셜뷰잉륨(Social Viewing Room)을 

CBS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가상의 공간에서 시청자들

은 시청중인 드라마에 대한 평가, 채팅 등 다른 시청자

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시청할 수 있다. 시청 중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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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혹평하고 싶은 장면에 버튼을 누르면 하트 혹은 

다트가 화면에 표시되어 시청자의 반응을 즉각 보여 준

다. 소셜뷰잉룸은 채팅룸, 비디오 화상회의, 실시간방송 

등을 결합해 제공하는 일종의 양방향 서비스이다. 

  2.3 백채널

  MTV에서 방영중인 리얼리티 프로그램 더 힐(The 

Hill)을 온라인 상에서 시청하면서 채팅을 즐길 수 있도

록 하는 백채널(backchannel)서비스가 제공중이다. 2인 

1조로 채팅방을 만들고 1명은 특정 장면에 의견을 태그

하고 다른 1명은 클릭커(clicker)로 채팅 내용에 점수를 

주게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합산되어 상위 랭크된 내

용들이 화면에 표시되는 방식이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의 출연진에 대한 평가를 즉각적으로 개진할 수 있어 

매우 시청효과가 크다.    

 

  2.4 페이스북의 TV 클릭커

  TV 클릭커 서비스는 30여개의 저작권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시청자는 프로그램과 관

련된 코멘트, 줄거리, 출연진 순위 등의 정보를 친구들

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활동의 횟수에 따라서 

<SHOW IQ>라는 점수가 높아지고 시청자는 상품 또는 

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방송참여형 SNS라고 볼 수 있

다.

 

  2.5 SociableTV 닷컴

  친구 10명을 트위터나 인스턴트 메시지 등을 통해 자

신이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으로 초대하여 같이 시청

할 수 있다. 시청 중 채팅이나 코멘트, 점수 주기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도 서로 교환할 수 있다. 같이 시청할 

수 있는 친구의 수를 10명까지 제한한 것은 해당 콘텐

츠에 대한 저작권 이슈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6 미디어프렌드 TV

  케이블 채널 시청 중에 친구와 채팅을 할 수 있도록 

Cha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C상에서 자신들의 친구 

리스트를 설정할 수 있고, TV상에서 액세스 할 수 있

다.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같이 시청하

기 위해서 개인 혹은 그룹별로 초대할 수 있다. 인테그

라5(Integra5)솔루션을 이용하여 친구가 초대를 수락하

면 TV는 자동적으로 해당 채널로 바뀌고 화면상에서 

채팅 내용이 보이게 된다. 

  2.7 몬순

  몬순(Monsoon) SNS는 Sociable TV 닷컴과는 달리 

온라인상에서 친구들과 같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는 대신 프로그램의 일정 부분을 캡처하여 친구와 공

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8 닷TV

  KBS, SBS, EBS 등 3개 지상파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업체로 구성된 닷티비 컨소시엄이 2008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NAB2008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닷티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VOD 및 장면검색 이

외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 비디오 공유 서비스가 포

함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시청자간 콘텐츠 공유 및 교

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프로그램의 평가도 가능하다. 하

지만 이 차세대 서비스는 현재 TV기반이 아닌 PC기반

으로 설계되었으며, 아직 표준화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메가TV 등 IPTV 서비스에서는 포털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케이블 인 헬로TV에서

는 TV시청 중 리모컨으로 SMS 문자 전송도 가능하다. 

 3. TV시청의 사회 참여 

  미국의 1,000 세대를 대상으로 한 ABI 리서치 결과 

온라인 사용자 중 36%가 TV를 통해서 소셜네트워킹서

비스에 접속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

령이 낮은 사용자일수록 친구와의 채팅, 대화하거나 커

뮤니케이션을 원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친구의 현

재 시청 프로그램을 궁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지금까지 방송사들은 시청자들을 TV수상기 앞으로 모

이게하려고 고군분투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그램

의 시청도 TV를 통해서만 하고 있고 온라인은 홍보의 

수단으로 여겨져왔다. 실시간 방송편성시간에 TV와 온

라인을 동시에 SNS를 제공하여 온라인을 맴도는 시청



Session Ⅴ-B : 방송영상콘텐츠/애니메이션콘텐츠 271

층을 자신들의 콘텐츠로 끌어 당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IPTV, DMB 등 방송 콘텐츠의 양방향 기술은 점차 진

화할 것이고, TV와 온라인상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융합시키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4. 문제제기

  디지털 방송의 기술적인 진보는 새로운 부류의 시청 

집단을 만들어 내고 또 다른 기술 개발을 자극한다. 이

러한 기술의 진보만큼 시청행위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

는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시청자

는 보수적이지 않은지 등의 몇 몇 관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여 보고자 한다.  

문제 1. TV시청을 통해 사회적 참여는 어떻게 이루

어지고 있는가?

문제 2. 소셜 TV의 구현이 시청자에게 필요한 것인

가?

Ⅲ. 연구 분석

 1. 조사대상

  만6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의 63.4%가 인터넷을 통

해 TV,신문, 라디오 등 미디어를 이용하는 인터넷 미디

어 이용자이며, 연령별로는 20대가 96.8%로 30대 

89.8%, 40대 69.1%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9].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대상은 인터넷 미디어의 높

은 이용률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남녀 

163명을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이루어졌

다. 

 2. 분석 결과

  응답자의 일일 평균 TV시청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40.5%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 이내가 28.2%, 

2시간에서 3시간정도 시청이 19.6%를 차지했다. 응답자

들은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TV를 시청하는 일이 61.3%

로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를 통해 TV를 보는 것은 

22.7%였고, 핸드폰 혹은 개인 단말기를 통해 TV를 시

청하는 일은 3.7%로 적었다. 이는 TV 시청이 컴퓨터나 

핸드폰 등 보조적인 디바이스보다는 주로 텔레비전 수

상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V 시청 중에는 ‘TV만 본다’가 24.7%, 핸드폰 통

화, SMS 보내기, 게임, 채팅, 메신저, 식사, 개인적인 

용무 등이 각각 23.5%로 나타났다. 반면, TV 시청시 

하고 싶은 일은 핸드폰(9.8%), 컴퓨터(17.8%) 등의 이

용보다는 TV 프로그램 시청(35%)에만 집중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TV 시청시 응답자의 75.5%

가 친구가 현재 무엇을 시청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4.8%가 친구가 추천한다면 현

재 시청중인 채널을 바꾸겠다는 의사를 나타내 친구가 

시청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의 선택이 시청자에게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을 묻는 질

문에는 3∼4명을 택한 응답자가 59.5%인 반면, 혼자서 

하는 시청은 10.4.%로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즉, TV 

시청은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같이 시청할 때 더욱 흥

미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TV 시청의 목적을 묻는 질

문에는 72.4%가 TV 시청이 ‘친구들과의 이야기 소재

를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내용을 공

유’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응답자도 12.4%를 보였다. 

‘혼자서만 내용을 알고 싶다’라는 답변은 4.1%를 보

여, TV 시청이 사회적 참여 커뮤니티를 형성시키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Ⅳ. 향후 연구과제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소셜 TV의 유형을 알아본 결과 몇 가지 

기능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친구가 보고 있

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

석 결과로부터 시청자는 타인이 시청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TV 프로그램 자체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으며, TV 콘텐츠에 따라 친구의 추천에 의해 채

널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추천하거나 채널을 변경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다. 연구 결과에

서 나타나듯이 시청자는 콘텐츠에 의해서 움직이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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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 집중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

르게 말하면 시청에 집중하지 못 할 경우 컴퓨터 혹은 

핸드폰 문자 보내기 등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저장된 혹은 시청 중인 프로그램을 같이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이다. 연구 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혼자 시청할 때 보다 3∼4명일 때 TV 콘텐츠를 재미있

게 시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소셜 TV가 이러한 

공동 시청의 기능을 TV상에서 어느 정도 현실감 있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

소가 될 것이다. 차후 연구에서도 보다 다양한 연령층

과 시청층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소셜 TV를 통해 시공간을 뛰어넘어 ‘같은 시간

과 장소에서 시청하고 있다는 연대감(togetherness)을 

가질 수 있는가?’, ‘공동 시청에 대해 시청권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느끼지는 않는가?’ 등의 문제점도 

실험적 관측을 통해 얻어내야 할 것이다. 

  디지털방송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불과 70여년 정

도 TV와 함께 지내왔다. 시간 보내기에 필요했던 바보

상자 텔레비전이 양방향성을 탑재한 똑똑한 텔레비전으

로 진화해가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지나친 욕심이 이 

작은 전자박스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정작 TV 콘텐츠에 대한 내용적 측면보다는 지

나치게 불필요할 지도 모르는 기술적 단면에 집착하고

는 있지 않은지 한 번쯤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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